
이달의 주요뉴스

  “언론중재제도,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야”

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중재위원 49명이 위촉됨에 따라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
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.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기만료로 결원이 된 임원과 
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.

  부위원장에는 김종량 위원(전북중재부)이, 감사에는 위철환 위원(경기중재부)이 각각 재선출됐다. 또 
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량 부위원장, 장진훈(서울 제2중재부), 김정숙(대구중재부), 남부희(경남중
재부) 위원 등 4명이,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일(서울 제2중재부), 한천수(서울 제4중재부), 
어경택(서울 제5중재부) 위원 등 3명이 각각 재선출됐다.

  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“위원회는 처리건수의 비약적 증가라는 양
적 성장과 함께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제고, 손해배상액수의 산정기
준 개선,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, 중재의 활성화 등 
실무개선과 제도발전을 거듭하고 있다”면서, “이는 열린 마음과 공정한 
자세로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었
다”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  권 위원장은 또 “언론중재제도가 해외에 수출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
제도임에도 널리 확산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”며, “앞으로 언론중재제도
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우리 문화와 제도의 수출이라는 새로운 여정
을 개척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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